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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전례?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거행하려고 정한 구
조와 본문, 의례 행동에 따라 드리는 예절



교육 목적

해설, 독서의 일치성 확보



미사 전 준비

- 최소 미사 15분 전 자리 착석(해설자,독서자)

- 해설자
  전례 순서, 기도문, 빔/스크린 점검
  지정 독서자 참석 점검

- 독서자
  독서대에서 독서 내용, 마이크 점검



미사 전 해설

- 미사는 정각에 시작하도록 시간 조절
- 공지사항 안내(2차 헌금)

- 미사 전 기도문
  미사 시작 시간에 맞추어 시작(2~5분 전)
  예) 미사 전 교구청 신축 기도문 바치겠습니다
       성호경  - 기도문
        삼종기도 (새벽미사, 토요일 저녁미사 전)



미사 시작

- 모두 일어서 주십시요
- 시작 멘트
  12월 22일 대림 3주간 주일미사입니다
- 시작성가 100번 입니다
   또는 성가를 틀어 줌 



독서

유다교 전통에는 성경 독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회당 주임이 율법서 독서를 하라고 아키바 랍비
를 불렀다. 
그러나 그는 독서대에 오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제자들
이 그에게 말하였다.
 ‘스승님, 율법서는 삶의 전부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왜 독서를 거부하시지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날만 독서 하는 것을 거절했네'

읽어야 할 본문을 두 번이나 세 번 읽지 않았기 때문이네. 

자기 자신 앞에서 두 번 또는 세 번 읽지 않으면 회중 앞
에서 율법서를 선포할 자격이 없네



독서

어떤 성당에서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주임 신부님이 식당 일을 하는 어떤 교우에게 미사 독서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바빠 시간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미사에서 독서를 해 본 일이 없어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 주저하였습니다. 
그러나 순명의 정신으로 결국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주일 미사에서 훌륭하게 독서를 했습니다. 
그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신부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잘했습니까?”

“새벽에 사람들이 없을 때 성당에 와서 세 번 독서대에 올
라가 연습을 했습니다. 집에서는 열 번도 더 읽었습니다"



독서자의 문제점은?

독서



독서는 선포, 말하는 분과 듣 분을 이어주는 중개

- 독서는 선포이기 때문에 신문이나 소설을 읽는 것과 완전히 다름
- 선포는 말하는 분과 듣는 사람을 이어주는 중개 활동
   목소리, 태도, 환경, 문장 운율과 같은 요소들에 주의

- 본문을 선포할 때 단정하고 차분하고 정중한 모습

- 독서를 맡으면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
   미리 주의 깊게 세 번 이상 읽어 본문의 깊은 의미와 전달할 
   메시지를 이해해야 함

   또한 본문에 들어 있는 핵심 단락, 핵심 단어를 미리 알아야 함

   발음하기 어려운 낱말은 (예. 네부카드네자르, 리토스트로토스) 연습

독서 준비



독서대로 갈 때 준비

미사 독서자는 미사 시작에 앞서 도착(15분 전)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깐 기도와 묵상을 함
미사 전에 독서대에 놓인 읽을 부분이 제대로 펼쳐져 있는지를 확인

신자석에서 독서대로 갈 때에는 제대에 절을 함
(미사에서 주님 현존의 중심은 감실이나 주례석이 아니라 제대)

가슴은 펴고, 얼굴은 책 위에 묻지 않음

독서 동안에는 쉴 때마다 회중을 바라보는 것을 피해야 함

독서 준비



본문은 큰 소리로 또록또록 천천히 읽어야

하느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느님께 입을 빌려드린다는 것을 기억
해야 함. 독서자는 하느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사람

-본문은 큰 소리로 또록또록 읽어야

-보통 대화보다 천천히(전례에서는 천천히, 또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한 마디라도 삼키거나 얼버무리지 말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발음하고, 
문장은 제대로 운율을 가지고 읽어야 함

-음절과 낱말의 연결과 띄움을 조심

-선동조 발음, 지루한 음조, 문장 끝에 목소리 떨어지는 현상, 
서두름과 같은 것들은 피해야 함

- 자기의 목소리를 들을 것

독서 준비



본문을 다 읽고 나서는 2~3초 정도 멈춘 다음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독서대를 내려옴

조용하고 차분하게 자기 자리로 되돌아감
(하기 싫은 일을 마치고 도망치듯 떠나서는 안됨)

독서 준비



독서자는 미사 전에 독서대에 올라가서 독서 내용 및
마이크 높이 확인

- 사제가 본 기도문을 읽고 “성부와 ~”, 
  신자들이 “아멘“ 하면 자리에서 나감
    (미리 움직이지 말 것) 
- 계단 한 발아래 에서 제대를 향해 절을 함

1독서



- 독서 내용을 봉독
  선포자로서 천천히, 또박또박 하게, 명확하게
  (책 읽듯이 하면 안됨)
   마이크 간격은 약 10 cm

- 독서 후, 약 2 초 후에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외침
   (힘있게, 톤은 일정하게)

- 신자들이 "하느님 감사합니다"로 회답하면 내려와서 
   제대를 향해 절을 하고 자리로 돌아감

1독서



화답송

독서자가 자리에 앉으면 화답송 시작
 - 성가대 또는
 - 해설자가 낭독



2 독서

제2 독서자는 화답송 마지막 구절이 시작되면 자리에
서 일어나 나감
독서대에서 독서 내용, 마이크 높이 확인
화답송 후렴이 끝나면 낭독 시작(2 초 후)

- 계단 아래(계단 한 발짝 전)에서 제대를 향해 절을 함
- 독서 내용을 봉독
  선포자로서 천천히, 또박또박 하게
- 독서 후, 약 2 초 후에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외침

- 신자들이 "하느님 감사합니다"로 회답하면 내려와서 
   제대를 향해 절을 하고 자리로 돌아감



알렐루야

독서자가 제단에서 내려와 자리에 오면 시작

성가대 합창 또는 해설자



보편지향기도

해설자가 낭독



예물봉헌

사제가 예물 봉헌을 받은 후(주일미사)
또는 사제가 제대에 서면(평일미사)

해설자는 2차 헌금 공지(평신도 2차 헌금 있습니다)

예물준비성가 100번 입니다



하느님의 어린양

해설자가 선창 또는 성가대 

(평화의 인사가 끝나고 사제가 감실문으로 향하면)



영성체

영성체성가는 100번입니다(낭독)
(사제가 성혈을 마신 후)

평일미사
 반주자가 맨 먼저 영성체를 영한 후 오르간이 앉으면



파견성가

해설자는 파견성가는 100번입니다(낭독)

(사제가 파견 강복을 한 이후)



마침

교중미사에는 삼종기도 또는 부활삼종기도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성호경 하고 마침



미사 후

해설자
영상끄기, 빔 올리기, PC끄기, 해설대 정리

독서자
독서자리 정리, 봉헌금 정리 협조



협조사항

(1) 해설자, 독서자 양성 필요

(2) 해설자, 독서자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 함

(3) 해설, 독서가 어려운 경우 대리자를 지명하고

     내용은 공지방에 홍보

     또는 전례분과로 요청

(4) 새벽미사 해설, 독서에 협조 요망

(5) 지세포성지 전례 협조









전광판 사용법

해설대 아래 컴퓨터를 켬 - 교중 또는 평일 미사 선택(클릭)

키 판에서 F5 선택(화면이 커짐) - 방향키로 화면 넘김 - 화면 줄임(ESC 키)


